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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마우스 끝의 무게

내 용

손가락 두 개가 움직이는 시간,

1초....

깜빡이는 커서 위에

너무나 쉽게 얹어지는 타인의 문장들.

출처 없는 복사와 붙여넣기 속에

밤을 지새운 누군가의 고독은 지워지고

하얗게 불태운 모니터의 열기마저

허공으로 흩어진다.

세상에 거저 피는 꽃이 없듯

거저 태어나는 글자는 없다.

문장 하나, 이미지 한 조각마다 심겨진

창작자의 수많은 밤과 눈물.

이제 마우스를 쥔 손끝에

아주 작은 무게를 담아보려 한다.

'출처'라는 세 글자로 건네는

가장 따뜻하고 당연한 악수.


